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5.28)

□ 2021.5.28.(금) 09:13:11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5월 27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7건, 모두 해외유입(쓰촨 3건, 상하이 2건, 

장수 1건, 광둥 1건)

□ 2021.5.17.(월)~5.28.(금)

ㅇ 中 신규 확진자 7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27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7명(모두 해외유입), 신규 퇴원 환자가 18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2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316명(해외유입 291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1045

명(해외유입 6019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6093명(해외유입 5728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

입 0명), 의심 환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26명(해외유입 21명, 광둥 5명)으로 집계됐으며 0명

은 확진 환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405명(해외유입 373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836명(퇴원 환자 1만 1565명, 사망자 210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51명(퇴원 환자 49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6761명(퇴원 환자 1133명, 사망

자 59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5.28)

ㅇ 中, 지난해 가장 돈 많이 번 직업은 프로그래머

  코로나19 충격에서 지난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몇 년 이래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증가

세를 유지했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직업은 프로그래머였다. IT 업종의 평균 연봉은 17만 위안(약 

2989만원) 이상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볼 때 비사영(非私營)기업(국유기업, 외자기업,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기업 등 포함) 

및 사영(私營)기업(개인이 경영하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기업, 독자기업 등 포함) 중 IT업종은 

평균 연봉 최고를 기록했다. 도시 비사영기업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3대 업종은 정보전송·소프

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17만 7544 위안),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13만 9851 위안), 금융업(13만 

3390 위안) 순이었다. 도시 사영기업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3대 업종은 정보전송·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10만 1281 위안), 금융업(8만 2930 위안),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7만 2233 위

안) 순이었다.

  프로그래머의 임금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도시 비사영기업 중 지난해 정보전송·소프트웨

어·정보기술 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은 10% 증가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빨랐고 증가율 3위를 기록

했다. 사영기업 중에서는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18.7%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 소비 니즈가 왕성해지면서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종의 평균임금 증가를 견인한 것이 프로그래머의 임금 증가율이 빠른 이유라는 분석

이 제기된다.(人民网, 2021.5.20.)


